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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의 목적은 K대학 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대학 교육 체계 내에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은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역으로 남성이 차별 받고 있다고 생
각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 이와는 반대되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여성의 노력 정도 및 소득이 낮은 이유, 취업 후 업무능력 
등에 대해서도 남녀는 유의미한 인식 차이를 나타낸다. 셋째, 남성들의 경우 여성에 비해 페미니즘에 대해 비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넷째, 남성들이 여성 할당제와 페미니즘에 대해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는 남성에게 부과되는 전통적인 성
역할 모델의 영향과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의 남녀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는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고찰,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쟁점 교육, 실수 친화적 공간 마련을 통한 쟁점의 공론화, 그
리고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대학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 Abstract ]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isparities in perceptions regarding gender-related matters among students at K Uni-
versity, determined by their gender, and to propose solutions within the university educ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many men believe that there is no structural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at men are discriminated against, 
whereas women show the opposite. Second, men and women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omen’s 
level of effort, reasons for low income, and work ability after employment. Third, men show unfavorable attitudes towards feminism 
compared to women. Fourth, the reasons men show hostile attitudes toward the female quota system and feminism include the influ-
ence of the traditional gender role model imposed on men and the difference in men’s and women’s views on structural inequality. 
To reduce the perception gap between men and women,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hegemonic masculinity, apply issue-centered 
education using accurate information, publicize issues by preparing a mistake-friendly space, and respond to the perception gap at 
the university level from the perspective of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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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사회변화이다[3-5]. 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

회는 신자유주의 체제로 진입하였고 그 결과 노동 시장 유연

화와 이에 따른 청년 세대 내부의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

다. 현재 청년세대의 인생 모토는 ‘생존’으로 귀결되고 있으

며[6], 이와 같은 상황이 청년세대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

를 낳게 되는 배경으로 작동한다. 
청년세대 남성들은 동 세대 여성들을 경쟁자로 여기기 시

작했고, 표준적인 남성 생애주기를 달성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이들은 동 세대 여성들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간주되어 각종 정책적 혜택을 받으며 자신들

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놓이게 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본다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년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남녀 평

등을 넘어 여성 우대를 주장하는 사고로 간주하고 자신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공정성에 대한 논의로 

귀결된다. 
반면 여전히 청년 여성들의 다수는 자신들이 사회구조적, 

그리고 일상의 수준에서 여전히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

한다. 즉, 20대 여성들은 출발선에 이미 사회구조적 불평등

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7]. 2020년 한국여성정책연구

원이 수행한 <청(소)년의 생애과정과 미래 전망>연구에 따르

면 청년 여성의 74.6%는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고 답했다[8]. 최근 논의되는 운 평등주의(luck-egalitarianism)
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불평등은 부당하

다”는 인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 여성들의 경우 자

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받게 되는 사회구조적인 불평등은 본

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타고난 운이라는 점에서 결

코 공정하지 못하다는 식의 인식을 하고 있다[7].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라는 전복된 젠더 관계의 서사

가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에 초점을 맞춘 선행연구들은 온

라인 커뮤니티의 역할에 주목한다. 남성들이 다수를 이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는 남성들에게 확증 편향의 장소가 되고 있

으며 실재로 존재하지 않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젠더 갈등이 시작되었고, 페미니즘을 수

용한 여성들이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여성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를 제기하여 기득권층으로 변모하고 있고, 남성

들은 이들에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식의 논의가 생성 및 확산

되는 공간이다[9,10]. 이와 같은 연구들은 여성혐오나 반 페

미니즘 정서가 어떤 식으로 확대, 재생산되는지를 밝힌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대체로 이십 대 남성의 현실인식에 

문제점이 있다는 전제를 가진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I. 서 론

이 연구는 청년 세대 남녀가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해 보이

는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학 교육 체계 내에

서의 대응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청년 세대 젠

더 갈등의 양상은 ‘2022 대한민국 젠더 의식 조사’에 잘 나타

나 있는데, 전체 응답자(1786명) 중 66.6%가 “한국 사회의 남

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특히 20대는 79.8%, 20대 

여성으로 한정하면 82.5%로 가장 크게 동의했다. 
따라서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줄

이는 것이 필요하다. 몇몇 선행연구를 제외하고는[1] 20대 남

녀 간 첨예한 대립의 전개 과정 및 원인에 대해 고찰할 뿐, 상
호 오해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색하

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K대학 학생들

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젠더 갈등

은 남녀가 동성의 인식 뿐 아니라 이성의 생각도 정확히 알

고 있어야만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제이다[2]. 따
라서 대학 교육의 차원에서 이 이슈를 공론화하는 방안에 대

해 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진단

의 차원에서 성별에 따른 현실 인식의 차이를 살피고자 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 문

제로 설정하였다. 

첫째,  20대 남녀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20대 남녀는 어떤 부분에서 큰 인식 격차를 보이고 

있는가? 
셋째,  20대 남녀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대학 교육 

시스템 내의 방안은 무엇인가? 

II. 선행연구 검토 

한국의 청년세대 젠더 갈등에 대한 선행연구를 요약하면 

청년 남녀 사이의 젠더 갈등 인식, 젠더 불평등 의식, 공정성

에 대한 다른 감각, 그리고 남성 피해자와 여성 가해자라는 

전복된 젠더 관계의 서사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현재의 젠더 갈등의 배경이 되는 장

Key Words: Gender conflict, Perception gap, Issue-centered education, Mistake-friendly space, Citizenship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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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주장한다거나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그들의 노력

부족이나 취업 후 업무능력이 남성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

는 견해 – 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마련하였다. 
최근 젠더 갈등과 관련하여 능력주의에 기반한 공정성 문

제가 언급되기 때문에,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여성 할당제 

찬반 질문을 통해 이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고, 취업 후 업

무능력에 대한 부분도 이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 기성세

대에 대한 청년 세대의 인식 및 남녀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기성세대가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지 혹은 빼앗고 있는지”
를 질문하였고, 전통적인 남성의 성역할에 대한 견해를 확인

하기 위해 “가족 부양에 대한 경제적 책임이 남성에게 더 크

다”를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과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여 20대 남녀 

간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에는 Jamovi 2.3.28 version을 사용하였다. 변수들에 대한 기

술 통계치는 아래의 분석결과 부분에 제시된 표들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IV. 분석결과 

남녀 간 인식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이전에 통계

적 가정들을 먼저 살펴보았다. 구조적 차별, 차별 받는 성별, 
여성할당제, 그리고 기성세대에 대한 인식은 범주형 변수이

기 때문에 카이제곱(chi-square)을 통해 남녀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기타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정규성 검정(normality test) 및 등분산 검정을 실시하였고, 반 

페미니즘 태도를 측정하는 변수 이외에는 정규성이 충족되

지 않아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반 페미니즘 태

도의 경우는 등분산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어 Welch’s t-test를 

진행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아래 표들을 통해 제시하였다.
20대 남녀는 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해 대단히 큰 견해차

를 보이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질문과 “다음 중 차별받고 있다

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성별은?”에 대해 성별에 따라 명확히 

다른 견해가 나타난다. 현재 한국의 젠더 갈등은 본질적으

로 차별에 대해 20대 남녀가 가진 상반된 인식에서 기인한다. 
대다수의 남성은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철폐되었

고, 오히려 남성이 차별 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 여
성은 이와는 상반된 인식을 가진 것이 확인되었다. 

표 2에 제시된 것처럼 20대 남성은 ‘여성은 노력이 덜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것이지 성차별 때문이 아니며, 여성들이 

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 청년들은 남녀 각기 자신들이 더 큰 피해를 보

고 있다고 주장하는 “일종의 피해자 경쟁”을 하고 있다[3]. 
한국 청년세대 젠더 갈등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모든 청년 

세대가 마주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에 있어 성별에 

따라 첨예하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는 공

정성의 감각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5,7].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K대학

교 남녀 학생들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살

펴보고, 이와 같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한다.

III. 연구방법 

A.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K대학교에서 2022년 하계 계절하기, 2022년 

2학기, 2023년 1학기에 걸쳐 본 연구자의 수업에 참여한 학

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된 젠더 관련 설문을 활용하였다. 
위 설문에 최초 응답한 학생은 121명이고 결측치를 포함하

고 있는 표본을 제거한 후 최종적인 연구 표본은 남자 55명, 
여자 26명, 총 81명이다. 설문은 구글 폼(google form)을 통해 

진행되었고, 해당 설문지에는 설문의 목적 및 익명성 보장 

관련 내용이 명시되었으며, 설문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학생

들은 응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사전 공지하였다. 

B. 연구에 활용된 변수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인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변수를 고려하였다. 우선 페미니즘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참

고하여 4점 척도로 재구성하였다[11]. 이는 총 6개의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 변수는 해석의 방향을 고려하여 코

딩을 수행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반 페미니즘 태도에 해당

되며, 6문항에 대한 Cronbach’s α = 0.844이므로 페미니즘 태

도를 측정하는 신뢰성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

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하는지, 차별 받는 성별이 어

느 쪽인지, 그리고 여성의 낮은 소득의 원인이 성차별에 기

인하는지를 질문하여 남녀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성

에 대한 편견 – 여성은 힘든 일을 회피하면서도 동등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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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구조적인 차별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으며, 여성이 더 차

별 받는 성별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보기에 여성과 남성의 

능력이나 노력의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의 소

득이 남성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이유는 여전히 사회에 존

재하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때문이다.
5)의 능력주의 관련 질문에 있어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즉, 20대 남녀는 공통적으로 

능력주의적 세계관을 공유한다. 하지만 남성의 경우 애초에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이 철폐되었다고 생각하는 경

우가 많기 때문에 능력대로 자원이 할당되는 것을 공정한 것

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소위 여성 할당제에 대한 

20대 남성들의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여성의 경우

는 ‘애초에 여성에게 불리하게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며’ 
이를 해소하는 것이 능력주의 관점에서 볼 때 더 공정한 것

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다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3의 남성과 여성의 (고위공무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견해

차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왜 20대 남성들 중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 현재 

20대 남성은 능력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성취한 만큼 대가

를 받는 것이 공정하는 인식과 맞물리면서 페미니즘은 능력

주의의 공정성을 부정하는 “부정의를 생산하는 사상체계”로 

간주되며 페미니즘에 경도된 사람들(20대 여성)의 경우 부

정의를 주장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남성들이 역차별 

힘든 일을 회피하지만 권리는 동일하게 주장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4), 5)를 함께 살펴보면 능력과 성취에 

따른 차별은 공정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며, 남성의 업무능

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취업 시장 등에서 남성이 더 유리

한 고지를 점하는 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공정한 경

쟁과 룰에 따른 결과에 해당한다. 표 1, 2의 결과와 함께 살

펴보면, 20대 남성은 과거와 달리 여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음에도 자신들이 노력을 하지 않고 동

등한 대우만을 원하는 것으로 동 세대 여성을 바라본다고 할 

수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들의 경우는 여전히 여성에 대한 

표 1. 차별에 대한 남녀 인식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s perceptions 
of discrimination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성별 맞다(예) 틀리다(아니오) Total

남 25 30 55

여 1 25 26

x2(p) 14. 0 (<.001) ***

다음 중 차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물학적 성별은?

성별 남성 여성 Total

남 27 28 55

여 1 25 26

x2 (p) 16.0 (<.001) ***

 p*<0.05, p**<0.01, p***<0.001

표 2. 각종 젠더 관련 이슈들에 대한 남녀 인식의 차이 

Table 2.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s perceptions on various gender-related issues

구분 
평균 표준편차 Mann-

Whitney U
p-value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일을 통해 성공하려는 노력이 남성보다 약하기 때문이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2.60 1.42 1.30 0.90 334 <.001***

2) 한국에서 여성의 소득이 낮은 이유는 성차별 때문이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1.83 3.04 0.86 0.99 268 <.001***

3) 여자들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면서 동등한 권리만을 주장한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3.40 1.73 1.08 1.04 209 <.001***

4) 취업 후 업무능력에 있어서는 남성이 더 뛰어나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2.84 1.58 1.23 0.70 293 <.001***

5)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많은 몫을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4 = 매우 동의) 
3.51 3.42 0.64 0.58 645 0.420

6) 경제적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할 책임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크다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 5 = 매우 동의)
3.67 2.54 1.29 1.27 375 <.001***

Welch’s t

7) Feminism 지수 

   (1 = 아주 선호함 / 4 = 아주 싫어함) 
3.33 2.44 0.44 0.66 6.297a <.001***

a Levene’s test is significant (p<.05), suggesting a violation of the assumption of equal variances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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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아 성취’라는 이상 사이의 간극에서 불안이 발생하며, 
이 불안의 화살은 기성세대 및 취업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동년배 여성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현재 

20대 남성들이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에 대해 배타성을 보이

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V. 공존과 이해를 위한 방향 

현재 K대학교 남녀 학생들의 젠더 관련 이슈에 대한 인식

의 차이 및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K대 남학생의 경우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여전히 내면화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성취를 저해하는 정책들을 불공정으로 여긴다. K대 여학

생의 경우는 여전히 한국사회에 사회구조적인 성차별이 남

아있기에 현실이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시민 교육의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시민 교육의 목적은 시민들에게 합리적인 비

판성을 함양하고, 공동체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질을 형성하

는 것에 있다[14]. 점차 약화되어가는 공동체를 유지 및 갈수

록 첨예해지는 사회적인 갈등을 줄이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을 목적으로 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들의 공감, 소통, 배려, 협력하기 능력

을 함양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1]. 현재와 같은 20대 남

녀의 첨예한 대립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시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시민 교육의 필요성 및 위에서 살펴본 20대 남녀의 현실 

인식 격차를 바탕으로 현재의 갈등과 오인을 줄이기 위해 아

래와 같은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고찰, 둘째,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쟁점 

교육, 셋째, 이와 같은 교육이나 성찰이 실현되기 위한 선행 

조건으로서의 ‘실수 친화적 공간’마련, 넷째, 대학 교육에서 

젠더 갈등을 공식적으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당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이다[12]. 이 지점에서 추가적으

로 남성-생계부양자 모델과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20대 남

성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20대 남성의 현실 인식 및 페미니즘에 대한 반

감은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은 여전히 성별 고정관

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정도가 크고 이는 표 2의 6)을 통해 확

인할 수 있다. K대 남학생들의 경우 가족 부양의 일차적 책

임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을 또래 여성에 비해 더 강하게 가

지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의 변화로 인해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성취는 손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과업이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과 규범의 괴리 속에서 20대 남성은 여성을 

“생존을 두고 경쟁해야 할 라이벌”이자 “내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대상으로 간주하기 쉬우며[9,13], 따라서 부당한 요구

와 동일시되는 페미니즘, 그리고 페미니즘의 영향 하에 발생

되었다 여겨지는 각종 정책들은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

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이며 나아가 ‘자신이 달성해야 하

는 과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간주하게 된다. 결국 페미니

즘이나 여성 관련 정책은 20대 남성의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남성성에 입각한 자아를 완성하기 위한 자신들의 고군분투

가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들로 간주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남성 역할을 성취해야 한다는 짐을 더 무

겁게 만드는 불공정함으로 작동한다.
표 4는 20대 남녀의 기성 세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
째, 위 응답은 ‘20대 남자는 이중으로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중으로 박탈당했다는 말의 의미

는 20대 남성들이 기성 세대, 그리고 동년배 여성 양자에게 

모두 치인다는 식의 인식을 한다는 것이다. 둘째, 20대 여성

의 경우 상대적으로 기성 세대에 대한 반감이 덜하다는 점에

서 50대가 20대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는 방식의 세계관을 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20대 지방대 남성들이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과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부합해야 

표 3. 고위 공무원 여성 할당제에 대한 견해 차

Table 3. Differences of opinion on the female quota system for 
high-rank officials 

(고위 공무원) 여성할당제에 대한 의견은?

성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Total

남 4 51 55

여 13 13 26

x2 (p) 19.4 (<.001) ***

p*<0.05, p**<0.01, p***<0.001

표 4. 기성세대에 대한 남녀 학생들의 인식 차 

Table 4.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male and female 
students about older generations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기회를 빼앗고 있는가 열어주고 있는가? 

성별
기회를 빼앗고 

있다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노력한다
Total

남 38 17 55

여 11 15 26

x2 (p) 5.30 (0.021) *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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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형식적 평등의 원칙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그리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포되는 정책 관련 정보가 과

연 정확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첫째, 사기업

의 경우 여성을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 여성 할당제와 유사한 제도인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공무원) 시험단계별로 특

정 성별의 선발 예정 인원이 3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일정 

합격선에서 추가 합격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최근 

10년간 위 제도로 인해 남성 응시자들이 추가로 채용되고 있

다는 통계가 존재한다[18]. 셋째, 직위는 능력에 의해서만 결

정되어야 한다는 능력주의적 사고 역시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위 공직자 여성 할당제의 경우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 적격자를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 조치

는 어떤 직종에 특정 성별의 비율이 낮으면 보이지 않는 차

별이 존재했다고 가정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 조치가 더 정당하다는 식의 결

론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결론에

(혹은 다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조치에 대한 

타국의 역사나 실천 등을 반드시 고려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남녀 간 임금 격차도 남녀 간 인식의 차이와 정보

의 해석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다. 2020년 기준 한국 남녀 

임금 격차는 31.5%로 1992년 이후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19]. 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성별 임금 격

차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여성은 동의 정도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며, 남성의 경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구성

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은 성별에 따른 차별이 아닌 직업, 전
공 선택의 측면이나 노력에 대한 대가의 차이로 인식한다. 
하지만 20대 여성은 또래 남성과 동일한 수준의 인적 자본을 

갖추더라도 졸업 후 2년 이내 초기 노동시장에서 19.8%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20]. 여기에 더하여 여전히 육

아와 관련된 경력 단절은 남녀 간 임금 격차의 가장 큰 원인

으로 지목되고 있다[19]. 즉 임금 격차와 같은 문제는 단순

히 전공이나 직업의 남녀 간 차이로만 환원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 
위에서 살펴본 여성 할당제나 성별 임금 격차와 같은 문제

는 20대 남녀의 인식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지점이다. 또
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정보나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

지기보다는 고정관념을 바탕으로 오인이 형성되는 지점이기

도 하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

고, 양자 간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이 필요하다. 

A. 헤게모니적 남성성(hegemonic masculinity) 문제 

헤게모니적 남성성이라는 개념은 R.W. Connell이 처음 제

시한 개념으로, 남성성은 하나의 단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

과 다양한 남성성 가운데서도 위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15]. 즉,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남성성 중 헤게모

니적 남성성이란 한 사회에서 표준화되고 달성해야 하는 목

표로 설정된 남성성이며, 이에 못 미치는 남성성을 차별하거

나 주변화시키며 특권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즉, 헤게모니

적 남성성이란 다수의 남성이 실제로 수행하는 남성성이 아

니라 일종의 이상적이고 규범적인 남성의 모델이다. 한국의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경쟁과 성공, 위계와 복종, 성적 능력과 

물리적 힘, 감정의 절제, 회사를 중심으로 한 정체성을 달성

하는 것 등을 헤게모니적 남성성 작동의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을 성취하고 따르는 것

이 남성에게 있어 적합한 사회화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작동에 대해 우리는 성찰

적인 비판을 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했음에도 많은 20대 

남성들은 표준적인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의 압력에서 쉬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남성들의 역차별 논의 기저에 

깔려 있다. 따라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남자이기 때문에 ... 해야 한다’라는 방식의 특정 

정체성 및 이에 맞춰 권유되는 행동 양식이 가지는 비자연성

과 그것이 지니는 압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6]. 같은 맥락에서 현실과 유리되지 않는 대안적 남성성을 

실험할 기회와 자유, 문화가 허용되어야 한다[17]. 즉, 헤게모

니적 남성성이 바람직하고 표준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방식

의 수행에서 벗어나 남성들도 새로운 종류의 자아 정체성 확

립 모델에 대해 고려해 보고 이를 위한 성찰을 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헤게모니적 남성성에 대한 20대 여성들의 인지 

역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한국의 20대 남성들이 내면화

하고 있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 그리고 헤게모니적 남성성 

추구가 가져오는 중압감을 이해하는 것은 양자의 인식의 간

극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B. 정확한 정보 제공 및 쟁점 중심 교육 

많은 20대 남성들의 남성 역차별론의 근거 중 하나는 소위 

‘여성 할당제’와 관련된 것이다. ‘고위 공직자 여성 할당제’
에 찬성하는지 여부를 물었을 때 대부분의 20대 남성들의 반

응은 상당히 공통적이다. “여성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 남

성에게 허들이 되고 따라서 이것은 역차별이 된다”, “능력에 

의한 채용이 공정한 것이다”는 반응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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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로 인해 이와 같은 공간

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주요한 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류 및 제대로 된 논쟁 공간의 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안의 민감성으로 인해 젠더 관련 이슈를 공론화

하는 기회가 주어져도 많은 참여자들은 자신의 견해를 밝히

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공론화

를 위해서는 1) 보다 편하고 솔직하게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

할 수 있는 동성들만의 공간, 2) (동시에) 상대 성별이 겪는 

차별과 그들의 입장과 필요를 논의하거나 수렴할 수 있는 기

회 제공, 3) 실수를 통해 배우고 발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고

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1].
직접 대면의 실수 친화적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방향의 실수 친화적 온라인 공간을 만드

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젠더 관련된 이

슈를 사전에 온라인에서 공유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달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논쟁 참가자들이 모든 의견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특정 견해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고, 이를 우려하여 의견 개진에 소극적이 될 여지

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교수자가 진행 조력자

(facilitator)의 역할을 수행하여 사전에 특정 사안에 대한 다

양한 견해를 취합한 후, 이를 대신 소개하고 차후에 학생들

의 의견 개진을 촉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또는 참여

자들의 익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하고 친숙한 플랫폼

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Sætra는 익명으로 참

여하는 패들렛 사용이 협업 학습을 보다 원활하게 한다는 연

구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22].
또한 여성이 보다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공간

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면 남성 중

심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선량한 남성-약자와 비정상적 

여성 집단, 그리고 남성 역차별에 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
에 따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하

고 있다[9,10]. 이와 같은 논의가 갖는 함의는 특정 성별이 다

수를 점하고 있는 집단에서는 확증편향을 바탕으로 한 담론 

형성의 가능성이 크고 소수자의 목소리가 배제될 여지가 많

다는 점이다. K대학은 공대 중심이라는 학교의 특성상 남성

들의 견해가 더 부각되고,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의견이 자유

롭게 개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의견 왜곡의 조건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제기된다. 
젠더 관련 이슈는 공론화되어 다루어져야 하며, 실수 친화

적 안전한 공간 속에서 ‘우리’와 ‘그들’이라는 이분법적 도식

을 타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

탕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을 때 청년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쟁점 중심 교육’이다. 쟁점 

중심 교육은 “사회 구성원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하는 문

제나 관심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육”[21]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방식의 교육은 실제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

문과 반성적 탐구를 통한 해결책 모색을 가능하게 하고 나아

가 사회적 쟁점에 대해 타인과 함께 집단적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민적 자질을 키워주는 방식이다. 쟁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은 사회 과학적 지식이 자신의 삶과 유리된 것이 아

니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삶에 있어 중요한 문제들을 스

스로 생각하고 어떠한 실천을 할 것인지를 고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사실에 기반한 쟁점 관련 

토론의 기회가 남녀 간 인식의 격차를 좁히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C.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공간 마련 

젠더 관련 이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론

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젠더와 관련된 이슈를 수업시간

에 다루게 되는 경우 필자가 항상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 중 

하나이며, 이는 현재 젠더 관련 이슈들이 지닌 민감성에 더

하여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낙인효과에 

대한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는 대조적

으로 익명성에 기대어 일부 커뮤니티나 에브리타임 등을 중

심으로 젠더 이슈와 관련된 극단적이거나 왜곡된 담론들이 

암묵적으로 퍼지고 있다.
남녀 공히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으

며,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의 정동(affect)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은 양자 공히 어럼풋이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차이는 보다 

공식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 사회의 진정한 

문제는 젠더 갈등 그 자체라기보다는 갈등을 발생시킨 의제

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논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부재하다

는 점이다[1]. 다양한 생각과 관점이 서로 교류될 수 있는 환

경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

이다.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이란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안정감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된 공간이다. 이는 단

순히 실수를 용인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관점도 제약

을 받지 않고 표현될 수 있으며, 대신 다름을 수용하고 편견

이나 선입견 없이 타인에게 열려있으며, 자신과는 다른 타인

의 견해를 경청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한 공간을 의미한다

[1]. 쟁점 중심 교육이 실수-친화적 안전한 공간에서 이루어

진다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공간 중심에서의 혐오

와 같은 문제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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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이나 인식의 격차가 단시간 내에 급속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와 같은 현실을 묵인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인식의 차이를 어떻게 공식적인 

논쟁과 대립의 대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하였다. 
인식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 방안의 핵심은 “자유로운 분

위기 속에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견해의 교류를 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
이다. 점차 첨예화되는 사회적 갈등 양상에서 대학 교육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은 갈등

의 공론화를 통해 공감이나 소통, 차별이나 혐오의 배제, 갈
등의 감소 등을 지향하는 시민 교육의 장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1]. 
본 연구는 특정한 대학의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20대 청년들의 성별에 따른 현실 인식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방향 전체의 윤곽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한계

를 가진다. 하지만 이 연구는 젠더 이슈와 관련된 대학 내 시

민 교육에 대한 필요성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를 

토대로 보다 구체적인 젠더 갈등 감소 프로그램 고안에 대한 

논의를 향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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